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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돼지의 해, 중국에서 전해

온 말이라지만 더구나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의

해라고 합니다. 희망이 담겨 있어서 좋습니다. 특히 육

가공산업은 돼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

지고 있습니다. 돼지고기로 돈이 많이 벌리는 한해가 되

었으면 좋겠습니다. 돼지로 인하여 식육산업이 새롭게

번창하는 꿈과 희망을 가져봅시다. 그리고 그 꿈이 실현

되려면 상응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요. 

우리나라에서 육가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여년

이 채 되지 않았고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식육유통형태

가 나타난 것이 겨우 15년 남짓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우

리나라의 육가공산업이 그만큼 젊다는 것입니다. 사람으

로 볼 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이입니다. 아직은 국내

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되어있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

산적해 있습니다. 바꾸어 말하면 발전의 여지가 크고 할

일이 많은 산업분야라는 것입니다. 얼마나 신이 나는 일

입니까.

식육산업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신뢰

를 얻는 일이라 생각됩니다. 식육은 소비자로부터 수입

육이 국산으로 또는 저급육이 고급육으로 둔갑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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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위

생과 안전성에 대해 만족할 정도의 신뢰를 얻

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뿐이 아닙니다. 식육은

고 칼로리 식품으로 웰빙 식생활에 기피의 대

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. 식육가공품은

마치 첨가제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으

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. 소비자들의 이런 부

정적인 인식들이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소비가

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.

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되돌아

볼 것은 우리가 만드는 식육과 식육가공품의

품질이나 안전성에 정말 자신이 있는가 하는

문제입니다. 스스로 자신이 없는 상품을 내어

놓고 소비자의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

요. 

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

게 전달하는 과정 즉 유통구조의 문제는 무었

인가 하는 것입니다. 제품은 자신이 있는데 유

통구조가 잘못되어 소비자의 오해를 받을 수도

있을테니까요. 유통구조의 문제 속에는 유통에

관련된 각종 제도상의 문제들도 포함됩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

자에게 알리는 일입니다. 홍보의 문제입니다.

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식육과 식육가공품의

용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포함됩니다. 

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

구체적인 과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 저

희 육가공회지는 우리나라의 식육산업이 소비

자의 신뢰를 얻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국내외

정보를 수집 보급하는 전문지가 되도록 하겠습

니다. 또한 관련분야 전문인들이 적극적으로

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

할 것입니다. 정해년 돼지의 해를 맞아 식육산

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부활의 원년이 될 것을

기원하며 육가공회지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감

사드립니다.     




